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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1. ESG 정책

Key Takeaways

- 전 세계를 아우르는 2월의 ESG 정책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공시다. 유럽과 미국은 공시안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약진이 이뤄지고 있다. 

- 주요 ESG 정책은 EU에서 발표되므로 유럽의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넷
제로 산업법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발표됐지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여전히 불분명함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 미국은 유럽과 달리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월에는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전기차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2월 글로벌 ESG 정책 키워드는 ‘공시’

2월 한 달간, 전 세계의 ESG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의무 공시였다. 
유럽과 미국은 공시 기준을 완화했다. EU는 산업별 공시기준 채택일을 2년 연기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6월부터 환경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6년 6월로 유예됐다. 
이는 일반 공시를 먼저 수행하여 추이를 보고 더 구체적인 산업별 기준을 그 위에 얹어 단계적으로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복
안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ESG에 대한 일반 공시를 시작한다. 기업들
은 회계연도 2024년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자 검증 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기후공시법 초안에 반영됐던 스코프3 배출량 보고 의무를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관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스코프3 보고 삭제 건을 포함해 기후 영향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에 대한 투표를 3월 6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2년 3월 초안이 나온 후 기업 반발이 커서 2년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SEC는 
ESG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와 글로벌 환경에서 공시법이 생겨나는 추세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도입 일정을 미루기 어렵
다는 판단을 한 듯 다가오는 4월에 공시법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반발이 큰 스코프3 공시를 떼어놓고 일단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6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5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3
https://www.sec.gov/os/sunshine-act-notices/sunshine-act-notice-open-030624


3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EU는 ESG 공시에 있어서 일반 부문을 먼저 실행하고, 산업별 공시에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언스플래시 

유럽과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아시아 국가들이 치고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일 ESG공시 지침을 2026년부터 도입하겠
다고 선언했다. 이 공시 지침은 스코프3 배출량 보고를 포함하여 야심 찬 기준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중국식 공시법’을 만들
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더욱 주목받았다. 중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사국으로 해당 표준을 바탕으로 공시
법을 설계했으나,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ISSB가 요구하는 단일 중요성이 아닌 이중 중요성을 채택했다
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2021년 6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기후 부문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기후 공시를 ESG 주제 전반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무기관인 일본 금융청은 3월 중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확정했으며, 공시 기업에 지원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3~4월 중 공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도입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법 도입 후 3년간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해 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1
https://www.ey.com/en_jp/sustainability/whats-next-for-japanese-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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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은 유럽서 나와…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금 마련이 문제

2월에도 주요 정책 소식은 주로 유럽에서 들려왔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는 주요 정책에는 ▲ESG 
평가기관 규제법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대기질 기준 강화규칙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
한부여 지침이 있다.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과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은 그린워싱 방지 정책이다. 이 규정은 탄소 상쇄에 대한 불공
정한 주장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친환경 주장 외에도 전반
적인 소비활동에 있어서 정보 제공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이 그린워싱 방지법은 의회에서 승인한 환경범죄법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어
기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법이다. 
ESG 평가기관 규제법은 ESG 등급 제공업체가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
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집행위가 2023년 6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고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이에 대
한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ESG 평가기관이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ESG 평가등급 및 벤치
마크 서비스 판매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연간 순 거래액의 최대 10%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는 영구탄소제거, 탄소농업, 지속가능한 제품의 탄소 저장 등이 포함된다. / 유럽의회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3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3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2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3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4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35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35
https://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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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거 프레임워크는 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를 EU의 기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1
월 집행위가 처음 제안한 정책이다. 탄소 제거는 탄소 감축, 탄소 상쇄와 다르게 기술 및 자연환경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원천적
으로 방지하고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직접공기포집(DAC)이나 자연을 이용한 천연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탄소제거에 대한 그린워싱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위해 제시됐다. 2024년 4월로 예상되는 최종 투표 
이전에 승인될 경우 변호사의 수정을 거쳐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EU의 공식 저널에 게시되면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가 발효된다.
탄소제거 프레임워크와 짝을 이룰 법안은 27일 의회가 채택한 자연 복원법이다. 법안에 따라 회원국은 2030년까지 파괴된 서
식지의 최소 2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과 갯벌 등의 이탄
지 조성 등을 통해 자연이 저장할 수 있는 탄소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일변도의 EU도 공급망 실사법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EU 이사회의 순환의장국을 맡은 벨기에가 이사회 상주대표회의에서
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최종 승인 표결을 연기한다고 14일(현지 시각) 밝혔다. 
CSDDD는 지난해 12월에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3자 간 협상이 타결되어 사실상 입법이 확실시됐었으나, 형식적인 절차
로 여겨지는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에서 제동이 걸렸다. 회원국 중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하고, 프랑스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 
규제안을 제시하면서 표결이 미뤄졌고 다음 투표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반ESG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들이 6월에 예정된 유럽의
회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CSDDD가 사실상 좌초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U가 발표한 넷제로 산업법/EU이사회

EU가 내놓은 지원책은 여전히 약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EU 넷제로 산업법이 2040년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목표와 함께 3자 협상에서 잠정 타결됐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과 같은 부문을 전략적 넷제
로 기술로 지정하고, EU 역내에서 해당 산업의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증대함을 목표로 한다.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
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유럽은 미국 IRA의 3690억달러(약 490조원) 녹색 보조금만큼의 재원이 명확
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NZIA는 IRA처럼 새로운 보조금을 마련한 게 아닌 기존의 코로나 회복 기금 등을 조정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93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45


6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미국, 강력한 지원 정책 유지…2월 키워드는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전기차

미국은 유럽의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드릴 정도로 거대한 IRA 지원금을 통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 IRA는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지원 분야도 넓으나, 2월에는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전기차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 에너
지부(DOE)는 지난 8일(현지 시각) 풍력 에너지 기술 사무소(WETO)를 설립하여 연구기관에 총 1190만달러(약 158억원)를 지
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 접근법 중 중요한 특징은 이 문제를 국방의 문제와 결부 지었다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보유한 미국 국방
부(DOD)는 미 조달청(GSA)과 연계하여 대서양 및 중서부 14개 주에서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유럽연합이 중요한 탈탄소 방법으로 제시한 탄소제거(CDR)에 대해서도 미국은 1억달러(약 1338억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제
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4억4400만 달러(약 5777억원)를 지출할 계획을 밝
힌 데 이어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집행위는 같은 날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함께 발표했다. 넷제로 산업법에 따른 지원은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따라 이행된다. 목표는 204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는 것이다. 집행위는 에너지 부문이 2040년 완
전히 탈탄소화되고, 운송 배출량은 2040년까지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감축 방식으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탄소배출권 감축시장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페어링 될 정책으로는 
집행위가 제안한 CCUS 산업규제 간소화 방안과 탄소시장 개설 태스크포스가 있다. EU는 CCUS 사업과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
대하여 넷제로 산업법으로 제공할 자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의 기후회복력에 대한 60억 달러 이상 지원 발표/백악관 홈페이지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0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6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6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25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66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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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위축된 전기차 부문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사격도 약속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기술제조 벤처
에 대한 약 7억1000만 달러(약 9460억원) 대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 SK 실트론(Siltron) C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출력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5억4400만 달러(약 7248억원)를 대출받을 예정이다. 이 부품은 인버터와 
전기 배전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한 EV의 구동에 필요하다고 실트론은 밝혔다. 아울러 실트론은 성명서에서 공장 확장으로 건설 
및 생산 부문에서 각각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기후 정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까지 청정 교통 인프라에 19억 달러(2조535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는 2045년까지 운송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주의 목표에 따라 전기차 충전과 수소연
료 보급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여 무배출 차량(ZEV)과 운송 인프라 확장에 활용된다. 

Editor’s Comment 

미국과 유럽은 지원과 규제 정책에 대한 무게추를 다르게 두고 있다. 규제가 강한 유럽과 큰 지원을 하는 미국을 비교할 
때,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하는 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
와 지속가능성을 정의하는 기준들을 담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 뒷심이 떨어지는 것으
로 관찰된다.
두 곳에서의 ESG 정책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민간 자본을 확보해야 하
므로 기업과 금융의 입김을 받아 정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정부는 강력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대선 출마자격 유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
수가 되어 11월 대선 이후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ESG 정책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22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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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시장 수요 및 투자는 활발, 하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문제

최근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추적 플랫폼 레벨텐
(LevelTen)은 “4분기 친환경 전력에 대한 유럽 전력구매계약(PPA) 가격이 2% 하락했으며, 지금이 재생에너지 구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시장분석의견을 밝혔다.

2. 에너지 & 산업

Key Takeaways

- 고금리, 공급망 이슈로 인해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이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량 증가, 대규모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에 장기적 전망은 밝다.

- EU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SAF 공급에 대한 산업계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국내 정유업계도 후발주자로 추격하는 양상이다.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세계적인 기업 인력감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금리, 경기침체우려, 실적약화, 
AI 및 시설 자동화로 인한 인력대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3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순위/블룸버그NEF

이들은 산업계의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지속된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전통 에
너지원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현재의 낮은 재생에너지 가격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가장 적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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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마존과 구글, PPA에서 적극적 행보 

실제, PPA시장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과 구글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의 경우, 203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약 700MW 규모의 PPA계약을 새롭게 발표했
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에네코(Eneco)와의 478MW규모 해상풍력 계약,  이탈리아 에너지회사 ERG와의 47MW
규모 육상 풍력 계약, 폴란드  골든피크캐피탈(GoldenPeaks Capital)과의 106MW규모 태양광 계약이 포함된다.
아마존은 2023년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4년 연속 재생 에너지 최대 기업 구
매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다. 2024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월 30일 아마존은 엔지(Engie)와 
473MW 규모의 해상풍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② 신규발전 58% 태양광 예정, 풍력도 15.5기가 승인 받을 전망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
르면, 올해 미국 신규 발전량의 약 58%(36.4GW)는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급망 이슈 및 인허가 문
제로 불과 18.4GW의 태양광이 패널이 설치되었는데, 올해 설치량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美 에너지부(DOE)가 풍력 에너지 기술 사무소(WETO)를 설립하여 연구기관에 총 1190만달러(약 158억원)
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해상풍력 싱크탱크인 오션틱 네트워크(Oceantic Network)가 20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4년 
미국 해상 풍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5.5GW(기가와트) 용량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전망
이다. 오션틱 네트워크는 승인되는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손해가 난 프로젝트의 60%를 상쇄할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③ 2023년 대규모 적자 기록, 하반기 실적 회복 예상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화솔루션, 선파워, 솔라엣지, 오스테드 등의 주요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최근 발표한 23년도 4분기 실적발표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일례로 지난 22일, 한화솔루션은 2023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34.6% 줄고 155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실적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미국IRA법안의 보조금 예측 실패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따르면, 미국 재생에너지 사업비의 80%는 부채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 취
약하다. 또한 예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재생에너지 업계의 운임비가 약15%가량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상황도 좋지않다. 한화솔루션, 솔라엣지 등은 재고과잉 및 판가하락 등으로 상반기에도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
라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회복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는 “올해부터 공급망 및 원자재 이슈가 완화될 것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뒷받침 되고 있기에 장기적 전망이 밝다"라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https://about.bnef.com/blog/corporate-clean-power-buying-grew-12-to-new-record-in-2023-according-to-bloombergnef/#:~:text=For%20the%20fourth%20year%20straight,of%20PPAs%20across%2016%20countries.
https://about.bnef.com/blog/corporate-clean-power-buying-grew-12-to-new-record-in-2023-according-to-bloombergnef/#:~:text=For%20the%20fourth%20year%20straight,of%20PPAs%20across%2016%20countries.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1424
https://oceantic.org/2024-u-s-offshore-wind-market-report/
https://oceantic.org/2024-u-s-offshore-wind-market-report/
https://www.nrel.gov/docs/fy20osti/76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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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SAF 도입 움직임, 국내 정유업계는 후발주자로 추격

유나이티드 항공의 SAF벤처펀트 주요 파트너/유나이티드 항공

④ SAF 벤처펀드, 유나이티드 항공, 구글 등 2억달러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지난 15일, 유나이티트 항공이 주도하는 SAF 벤처 펀드는 다수의 신규 파트너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글, 나틱시스, 에어 뉴
질랜드 등 주요 항공사, 투자은행, 항공운송 서비스 사용 기업 등이 포함되어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현재 펀드의 규
모는 약 2억달러(2660억원)에 달한다. 
지난 13일, 미국의 SAF전문기업 란자제트(LanzaJet)와 호주의 SAF전문기업 제트제로 오스트레일리아(Jet Zero Australia)
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율리시스(Project Ulysses)’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북부 퀸즈랜드 지역에 대규모 
SAF공장을 신설해 연간 약 1억 리터의 SAF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는 프랑스의 에너지업체 토탈에너지스와 에어버
스는 SAF공급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토탈에너지스는 에어버스의 유럽 내 SAF수요의 
약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100% 지속가능한 연료 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⑤ 주목받는 SAF 이니셔티브들

유럽과 북미 기업의 경우 이전부터 SAF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SAF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선제적 위
치를 확보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SAF이니셔티브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족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국제연합(Global Coalition for Sustainable Aviation), 환경보호기금(EDF)
의 주도로 창립된 지속가능한 항공 구매자 연합(Sustainable Aviation Buyers Allian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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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를 넘어 확산되는 글로벌 구조조정 움직임

하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야 글로벌 법안 통과로 인한 산업 트렌드를 인지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
는 추세다. 실제 한국석유협회 측은 “앞서 나가는 제도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외국의 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9일, 에쓰오일(S-Oil)이 국내 최초로 정유 공정에 바이오 연료를 투입한바 있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이노베이션이 SAF 생산을 목표로 생산설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2월 감원을 발표한 주요 글로벌 기업 목록  ⓒ임팩트온. 

글로벌 구조조정 움직임이 IT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에만 미디어, 철강, 제약 등 산업 분야 다
방면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산업분야에서 실적 약화 및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고금리,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AI 및 공장 자동화 등으로 인해 인력 대체가 가능해진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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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3년 美 72만명 해고...2024년 가속화 

미국의 재취업 전문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Challenger, Grey & Christmas)에 따르면, 2023년 구조조정으로 인
해 해고된 미국의 노동자는 약 72만명으로 2022년 대비 약 98% 가량 폭증했으며, 2024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
라고 경고했다.
비교적 해고가 쉬운 미국에서는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발표되고 있으며, 노동계의 영향력이 강한 유럽에서
는 직원 감축을 두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례로 타타스틸이 영국 용광로 폐쇄를 이유로 약 2800여명의 해고를 발표
하자, 지난 17일 영국에서 두번 째로 큰 124만명 규모 노동자조합 유나이트 더 유니온(Unite the Unions)은 내부 투표를 통
해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Editor’s Comment 

산업 내 ESG 관련 리스크와 비즈니스 기회가 뚜렷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공급망 이슈, 고금리 등 
ESG 관련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및 SAF 등에서 친환경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이 점
점 이니셔티브나 규제 지렛대를 통해 관련된 무역 장벽을 강화할 경우, 대응이 느린 국내 산업군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친환경 산업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강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더욱 필
요한 시점이다.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challenger-job-cuts-888
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challenger-job-cuts-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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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차 산업

미국, 中 전기차 공포에 제재 강화...멕시코서 규제 우회하는 중국  

최근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중단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연기하는 등 전기차 시장이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데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BYD와 배터리 제조사 CATL은 올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제조연합(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은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권력과 자금 지원을 받아 값싼 중국
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결국 미국 자동차 부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에게 중국 차량에 대한 27.5% 관세 인상을 촉구
하고, 캐서린 타이의 사무실은 “다른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출될 다가오는 중국 차량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답
변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다른 수출길을 알아보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BYD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
조금도 최대치(7500달러)로 받고 물류비용도 아끼고 전기차 가격 경쟁력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려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으려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 26일(현지 시각) 나왔다. 

Key Takeaways

- 전기차 시장의 주요 이슈는 중국 기업의 독주를 어떻게 막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지다. 특히,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
한 방어를 위해 관세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어 대미수출 관세가 없는 멕시코에서 전
기차를 생산하여 우회 수출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 미 정치권에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 소유의 전기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인정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거대한 무역 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 대체에 대한 연구를 통한 기술로 방어 진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에 대한 자
금은 정부가 댄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 (현지 시각) 전기차 기술제조 벤처에 대한 약 7억1000만 달러(약 9460억원) 
대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발표했으며, 국내 기업인 SK실트론이 미국 공장 확장에 이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72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4/02/us-trade-representative-calls-for-additional-steps-to-counter-chinas-efforts-to-dominate-the-electric-vehicle-supply-chain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republican-senator-wants-hike-tariffs-chinese-vehicles-2024-02-28/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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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BYD가 멕시코에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싸게 들여가면,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도 
새롭게 열린 수출길을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BYD 홈페이지

멕시코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무역협정인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를 체결했고 2020년 7월 발
효됐다. USMCA에 멕시코도 포함됐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무관세는 물론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
게 된다. 게다가 멕시코의 낮은 임금 때문에 BYD가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 미국에 팔 경우 미국 전기차 산업에 심각한 위
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가 차 내외에서 다른 장비와 인터넷 접속을 공유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안보에 큰 위
협이 될 수 있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커넥티드카는 베이
징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즉각적으로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를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카가 상당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해외로의 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러몬도 장관의 위협론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아이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우려하여 중국 정부가 중국인이 소유한 수억 대의 아
이폰 사용을 막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says-investigate-national-security-data-risks-chinese-vehicles-2024-02-29/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us-says-investigate-national-security-data-risks-chinese-vehicles-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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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초강경 조치 취할 수 있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멕시코에서 생산될 중국 소유 회사의 전기차에 특별 부과금을 매기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뿐 아니라 포드, GM, 메르세데스 등이 모두 미국 판매용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기에 한 국가의 기업만 
IRA 혜택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선 출마 자격을 확보하면서 중국 제재 조치에 대한 변수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멕시코에 큰 공장을 짓고 미국에 무
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간 미국으로 유
입되는 3조 달러(약 4000조원)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 부과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선진 기술로 전기차 시장 방어...뒷배경에는 든든한 정부 지원

미국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응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높은 기술력을 품은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기차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미국의 스타트업 24M이 상당 부분 완성한 1609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괴물 전기차 배
터리를 소개했다. 기존 전기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괴물 배터리는 이미 시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했으며, 전기
차 제조사의 실제 테스트만 남았다고 한다. 이 배터리는 단순히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충전소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게임체인저'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원료 연구에 집
중하고 있다. 최근 소개된 전기차 배터리 연구 중에는 마그네슘과 나트륨으로 중국이 장악한 리튬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
다. 특히 나트륨은 매우 저렴한 원료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물론 전기차 가격까지 낮출 잠재력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저명한 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슨(Christoper Johnson)은 최근 "우리 추정에 
따르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비용이 3분의 1정도 저렴하다"고 밝혔다. 마그네슘을 사용한 전기차 배
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보다 안전하며 수명 주기상으로도 우수하다고 한다. 
이런 연구 개발이 가능한 배경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 (현지 시각) 전기차 기술제조 벤처에 
대한 약 7억1000만 달러(약 9460억원) 대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 조달 능력
이 2218억 달러(약 295조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 기업 SK 실트론(Siltron) C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출력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5억4400만 달러(약 7248억원)를 대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실트론은 성명서에서 공장 확장으로 건설 및 생산 부문에서 각각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https://www.cnbc.com/2024/02/04/trump-floats-more-than-60percent-tariffs-on-chinese-imports.html
https://www.cnbc.com/2024/01/22/trumps-proposed-10percent-tariff-plan-would-shake-up-every-asset-class-strategist.html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89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2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21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30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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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픽업 전기차 사이버트럭./홈페이지

Editor’s Comment 

중국의 전기차 시장 독주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시
장점유율이 2년 연속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에 밀렸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역대 최대 
매출을 냈음에도 합산 점유율이 23.1%이었다. 중국 단일 기업 중 CATL의 시장 점유율이 36.8%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독점을 바탕으로 가격 인하를 경쟁 전략으로 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경쟁국은 기술 연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대체 소재 연구로 전기차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4. ESG 투자

Key Takeaways

- 지난달 ESG 투자 부문은 지난해 침체된 국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의 탄소 시장 재개 등 투자 상품
도 다양해졌고 특히 채권 시장은 지난 1월 2007년 시장 출범 이후 최고 발행량을 기록했다.  

- 금융 부문 규제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EU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가 2년 연기되는 등 기업에 준비할 시간도 충
분히 주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 ESG 투자가 본격 주류로 떠오르면서, 백래시(backlash)도 거셌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석유 메이저들
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엑손 모빌은 행동주의 투자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2월 아카이빙 투자 부문



18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ESG 투자, 회복세 완연… 금융상품 다각화 흐름  

① 글로벌 ESG 채권 판매액 사상 최대치 기록... 2007년 녹색채권 시작 이래 최고 

2024년 첫달, 글로벌 ESG 채권 판매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지난 1월 전 세계 ESG 판매
액이 1495억달러(약 199조원)에 달했다며, 이는 2007년 녹색채권 시장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동인
은 차입 비용 하락과 투자자 수요 증대다. 
발행을 견인한 것은 정부와 개발은행이다. 최다 발행 주체 프랑스는 80억유로(약 11조원)의 녹색채권을 판매했다. 세계은행그
룹, 유럽투자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 대응 프로젝트를 향한 각국 정부들의 지속적인 투
자 의지를 보여준다. 

② 골드만삭스, 글로벌 녹색채권 ETF, 영국 그레샴하우스는 생물다양성 펀드 출시 

이러한 바람을 타고 ESG 투자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2월 15일(현지 시각)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녹색채권(green bonds) 
UCITS ETF를 출시했다. 이번 ETF는 골드만삭스가 개발한 맞춤형 지수를 추종하는 업계 최초 상품 중 하나로, EU 지속가능금
융공시규제(SFDR) 제9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SFDR 제9조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거나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펀드를 정의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도 2월 8일(현지시각) ESG 통화 국채 지수 펀드(ESG Hard Currency Government Bond 
Index Fund)를 출시했다. 해당 펀드는 ESG 점수 및 심사방법론을 적용해, ESG 기준과 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 순위가 높은 
발행사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낮은 발행사는 축소 및 제외하는 JP모건의 글로벌 다각화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
리트는 신규 펀드가 SFDR 제8조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SFDR 제8조는 제9조보다는 약하지만, 기업의 환경 또는 사회적 프로
젝트를 촉진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60억파운드(약 10조)를 운용하는 영국 지속가능 자산운용사 그레샴 하우스 또한 생물다양성 펀드를 출시, 3억8000만달러(약 
5049억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개선과 직접적인 수익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펀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 창출은 생물다양성 크레딧 판매에서 나온다.  

③ 중국 자발적 탄소시장 CCER 거래, 전국 재개 

ESG 투자 다각화 흐름은 중국에서도 나타났다. 1월 22일(현지 시각) 중국의 자발적 탄소 시장인 CCER(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거래가 전국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17년 공급 과잉, 거래량 부족, 감사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지 7년만이다. 중국 정부가 1년 이상 준비해 온 탄소 시장 재개인 만큼, 거래 및 시장 활성화에 앞으로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세청은 향후 국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기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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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 선호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 보고서 따르면, 전 세계 개인 투자자의 4분
의 3 이상(77%)이 재무적 수익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지속가능 투자를 저해하
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ESG 데이터의 투명성 및 신뢰 부족, 그리고 그린워싱(greenwashing) 가능성을 꼽았다.   
 
규제 구체화 단계… 그러나 도입은 ‘신중히’ 

투자자들의 우려에 따라 글로벌 규제당국들도 그린워싱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기업들에
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면서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신경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 

④ ESMA, ESG 평가등급 제공업체 규제 승인 및 감독  

2월 5일(현지 시각)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SG 평가기관 규제에 합의했다. 규제안에 따라 ESG 등급 제공업체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닝스타, 무디스 , S&P 글로벌,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MSCI) 등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ESG 평가 시장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첫 3년 
동안 중소업체는 가벼운 규정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SMA 또한 2월 13일(현지시각) 각국 규제 당국에 서한을 발송, 2024년까지 거래 장소 및 체결 품질에 대한 상세한 연례 보고
서 발행을 요구하는 RTS 28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를 유예했다.  
RTS 28는 MiFID II(2차 EU 금융시장 거래소 지침)의 일부인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규제 기술 표준)으로 기업들이 
거래 장소 및 체결 품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말
한다. 
 
⑤ 금융 부문 그린워싱 규제도 엄격해질 듯 

금융 부문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SMA는 2월 1일(현지 시각) 보고서를 발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팩트 펀드가 비(非) 임팩트 펀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투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명
확한 보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또한 1월 6일(현지 시각) 그린워싱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선언, ‘넷제로’ 혹은 ‘탄소 중립’을 주장하
는 금융 상품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미 대선 앞두고 ESG 백래시 거세… 기관투자자와 석유 메이저 격돌  

시장이 커지고 규제가 도입되는 등 ESG 투자도 점차 주류로 편입되면서, 안티 ESG 세력의 반발도 거셌다. 특히 오는 11월 미
국 대선을 앞두고 석유 메이저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⑥ 엑손 모빌, 행동주의 투자자 고소 vs. 글로벌 기관투자자 엑손모빌 비판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엑손 모빌이 행동주의 투자자를 고소한 것이다. 기후운동단체 팔로우 디스(Follow This)와 
아르주나 캐피털이 엑손 모빌의 기후 목표에 (Arjuna Capital)이 스코프3(Scope 3, 밸류체인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시키
는 주주 제안을 요구했다는 이유다.  아르주나 캐피털과 팔로우 디스가 주주 결의안 상정을 포기했다고 밝혔음에도 엑손 모빌
은 물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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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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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mment 

ESG 투자는 2023년 건전한 조정을 거쳐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상품군의 출시, 시장 확대, 투자
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적절하고 정교한 규제 도입 등이 관찰되고 있다. 시장이 성숙한 만큼 화석연료 업계의 로비에 정
치권과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엑손 모빌은 소송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기후 결의안을 주주 투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적 승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 정당하고 적절한 법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글로벌 큰손들도 맞서고 나섰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엑손 모빌의 이번 조치가 “매우 공격적이며 주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4조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 연합 '기업의 책임에 따른 종교 간 센터(ICCR,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또한 “엑손 모빌이 배출량 저감 방법을 고심하기 보다는 투자자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미국 재계의 반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ESG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오는 11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ESG에 대
한 반발은 앞으로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⑦ 블랙록, 개인투자자 의결권 행사 선택권 부여 프로그램 확장

화석연료 업계의 반발이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악사(AXA)는 2월 15일(현지 시각)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및 의결권 정책을 발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
지 않는 로비 활동을 수행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는 더욱 엄격한 ESG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비 활동 공개를 
통해 앞에서는 기후 목표를 약속해 투자를 받고 뒤로는 정치권에 줄을 대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대
신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이러한 투표권을 소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블랙록은 대리 투표 기능을 지닌 '보팅 초이스(Voting Choice)' 프로그램을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뱅가드 또
한 지난 12월 파일럿 테스트를 종료, 2024년 초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
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한 2024년 말까지 대리 투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엑손모빌 홈페이지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6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08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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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테크

Key Takeaways

- 최근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에 따라 기업들도 그린수소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 지난 2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후테크 분야는 배터리 순환경제다. 전기차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핵심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재활용 업체와 협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후테크 투자 1000조원 이상 이를 것… 투자 가능성 높은 분야는?

최근 ESG 투자 위축, 전기차 수요감소, 국제정치 및 무역 불확실성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미래 전망
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투자가 전년 대비 10~20% 증가해 약 8000억 달러(약 
1066조원)에 이를 것이며, 2030년에는 1조 달러(약 13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은 큰 투자 규모를 가졌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더딘 반면, 배터리 에너지 저장과 전기분해는 빠르게 성장하
는 분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청정기술 투자 규모/S&P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PlattsContent/_assets/_files/en/specialreports/energy-transition/top-ten-clean-energy-technology-trends-2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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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월에는 녹색 수소에 대한 투자 증가가 돋보였다.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 국가 보조금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운
송 부문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운송ㆍ수송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매년 3%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정부들은 작년 말부터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존 디젤이나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인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 7개의 수소허브를 선정하고 70억 달러(약 9조 3345억 원)를 투자해 약 150개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착
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한 그린수소에 한해 수소 1kg당 0.60달러(800원)에서 3달러(3900원)까지 수소 생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도 그린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그린 수소를 1000
만 톤 생산하겠다는 EU 목표에 따라 유럽 7개국에 33개의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수소 저장 시설 개발, 
액체 수소 운송을 위한 터미널 건설, 그리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전기분해·탄소포집 등 저탄소 수소 생산 등이 포함된다. 
영국 정부도 기존 수소 목표를 2배 확대해 2030년까지 10GW의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영국은 
향후 15년간 11개의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20억 파운드(약 3조 3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영국 교통부(DfT)는 영국 
최초의 수소 운송 허브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연료 유통업체 엑솔럼(Exolum)에 700만 파운드(약 118억 8145만 원)를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스페인은 2030년까지 연간 약 25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가스 그리드 운영업체인 에나가스와 그린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소 인프라 네트워크를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변환 정책
(Power-to-X)을 통해 수소 클러스터와 저장설비를 개발하며, 독일 경제부는 수소 프로젝트 24건에 약 46억 유로(약 6조 6715
억 원)의 정부 자금을 승인해 그린 수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까다로운 산업도 그린 수소로 가능해 

항공, 제조, 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도 그린 수소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무역회사 야라 인터내셔널은 무탄소 태양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친환경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한
다. 미국 에너지 스타트업 트리 에너지 솔루션(Tree Energy Solution)은 포집된 탄소를 저탄소 메탄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버스(Airbus)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공항에 수소 항공기의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바덴
폴,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SAS 등과 협력을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 저장 회사인 에너지 볼트(Energy Vault)는 미 최대 그린 수소 에너지 저장 시설을 2024년 2분기 말 완공할 예정
이다. 이 시설은 소방서, 경찰서 등 중요 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최대 48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볼트는 
"미국 최초로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iea.org/energy-system/transport
https://www.energy.gov/articl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7-billion-americas-first-clean-hydrogen-hubs-driving
https://energy.ec.europa.eu/topics/energy-systems-integration/hydrogen_en#:~:text=The%20priority%20for%20the%20EU,10%20million%20tonnes%20by%202030.
https://energy.ec.europa.eu/topics/energy-systems-integration/hydrogen_en#:~:text=The%20priority%20for%20the%20EU,10%20million%20tonnes%20by%202030.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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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와 덜란드 기업 에네코는  연 8만 톤 규모로 그린수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미쓰비시

아시아 기업들의 행보도 돋보인다. 일본 미쓰비시(Mistubishi Corporation)와 네덜란드 기업 에네코(Eneco)는 합작 투자사
인 에네코 다이아몬드 하이드로진(Eneco Diamond Hydrogen)을 설립해 연 8만 톤 규모로 그린수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
다. 2026년 착공, 2029년 가동할 예정이며 미쓰비시는 1000억엔(약 9102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국내에서는 SK E&S가 미국 수소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협력해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
설할 예정이다. 기가팩토리는 차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
로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플러그 파워는 이 외에도 월마트, 홈디포, 아마존과 같은 거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
규모 전해조 시스템 및 재료 처리 솔루션을 확대해 작년 8억9100만 달러(약 1조 18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한국석유공사도 말레이시아 SEDC 에너지와 900MW 규모의 수력기반 재생 전략을 공급하는 그
린수소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했다. 일본 이네오스(Eneos)와 스미토모(Sumitomo Corp)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3.5기가와트 규모의 사라왁(Sarawak) 수력 발전을 활용해 연간 약 9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소
비를 위해서 추가로 2000톤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그린 수소 생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걸까. 그린 수소는 전기차, 대형 트럭과 화물장비 등 중장비 운
송에 필요한 청정 원료일 뿐 아니라 항만 운영, 열병합 발전, 정유·석유·화학 등 제조와 산업공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화가 어려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도 그린수소를 통해 탈탄소화가 가능해 여러 산업에 걸친 
핵심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린수소 상용화 높일 수 있는 신소재 촉매제도 개발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수소를 말한다. 이 외에도 탄소포집, 바이오매스, 농업 비료 등 다양
한 친환경 방식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기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전해조 공정기술이 일반적이다. 전기분해
(전해조) 공정은 물과 수소를 분리하고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 이동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전해조 공정 효율을 높여 탄소 감축량은 늘리고 그린수소 가격은 낮추는 새로운 촉매제가 소개됐다. 
녹색혁신 기술 중 하나로 소개된 영국 스타트업 니움(Nium)은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나노촉매를 개발했다. 전통적인 공정 
방식에 비해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암모니아로 변환할 수 있다. 수소를 공기 중 수소와 질소로 구성된 암모니아로 바꾸면 물에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4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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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수소 저장과 이동이 훨씬 쉽다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신소재로 알려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도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촉매재로 주목 받았다.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는 고체산화물 전기분해 시스템에서 그린수소 생성 속도를 2배 이상 늘리고 650도에서 400시간 
이상 분해 없이 작동하는 나노촉매제다. 그린수소를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 풍력 터빈 및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사 엔비전 에너지(Envision Energy)는 최첨단 촉매 기술 공급업체인 바스프 프로세
스 카탈리스트(BASF Process Catalyst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바스프 촉매 기술을 활용해 녹색 수소와 이산화탄소에
서 파생된 e-메탄올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2040년까지 큰 '먹거리' 될 수도 

지난 2월에 크게 주목받았던 또 다른 기후 테크 분야는 ‘배터리 순환경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2030년 424억 달러(약 56조 5404억원), 2040년 2089억 달러(약 263조원)에 달해 연평균 17% 성장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의무화도 중요한 흐름이다. 미국은 IRA법 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북미에서 재가
공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EU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해 2030년부터 생산되는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산업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가 투자자들로부터 1억6200만 달러(약 2158억원)의 신
규 자금을 확보했다. 블랙록과 싱가포르 국영투자사 테마섹(Temasek) 등으로 구성된 탈탄소화 파트너스에 5억4200만 달러
(약 7221억원)의 시리즈D 투자 유치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거대 투자를 받은 것이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폐배터리를 수거한 후 안전하게 파쇄하고 희유금속이 들어있는 블랙매스로 분쇄하는 전처리 공정을 활용
한다. 어센트 엘리먼츠의 자체 기술은 기존 광물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이 50% 적은 편이며, 지난해 9월 SK에코플랜트와 협력
해 미국 내 전처리 공장 건설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영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 에코바트(Ecobat)와 전기차 리튬 이온 폐배터리 수집/재활용하는 계약을 연장했다/에코바트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98
https://www.chemanalyst.com/NewsAndDeals/NewsDetails/basf-and-envision-energy-partner-to-boost-green-hydrogen-in-renewable-energy-25070
https://www.sneresearch.com/kr/insight/release_view/144/page/36?s_cat=%7C&s_keyword=#:~:text=SNE%EB%A6%AC%EC%84%9C%EC%B9%98%EC%97%90%EC%84%9C%EB%8A%94%202040%EB%85%84,(Recycling)%EC%9D%84%20%EB%82%B4%EB%86%93%EA%B3%A0%20%EC%9E%88%EB%8B%A4.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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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와의 협력하는 소식은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전해졌다. 폭스바겐 그룹은 영국 배터
리 재활용 업체 에코바트(Ecobat)와 전기차 리튬 이온 폐배터리 수집/재활용하는 계약을 연장했으며, 1500만 파운드(약 254
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영국에 신규 재활용 공장 설립 예정이다.
닛산과 알틸리움은 녹색 가공 기술을 통해 EV 중고 배터리의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고 차세대 EV 배터리의 테스트를 위한 고니
켈 화학 음극 활물질(CAM)을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모델을 개발한다. 이탈리아 트럭 및 버스 제조업체인 이베코 그룹도 독일 
화학 그룹 바스프와 EV 배터리 전체 재활용 과정을 통해 유럽 현지 배터리 업계에 재활용 금속을 공급할 예정이다.
파나소닉 그룹사인 파나소닉 에너지 주식회사는 북미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배터리 소재 및 기술 기업인 노보
닉스과 중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파나소닉 에너지는 2025년부터 노보닉스의 북미 사업장에서 1만 톤의 합성흑연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노보닉스의 흑연은 최초로 약 3일 만에 합성흑연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료다. 

Editor’s Comment 

그린수소와 배터리 재활용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시한다.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너 전쟁, 미국 정
책 변화 가능성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넷제로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 순환경제에 집중하는 행보는 2050년까지 기업들이 넷제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배터리 순환
경제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중대 과제임을 시사한다.
전기차 핵심 원료들은 인도네시아, 호주 등 소수 국가에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무역, 기후변화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배터리 순환 시스템에서 상류(광물 추출) 혹은 중류(배터리 셀로 재료를 정제) 단계가 중단되면 기업들은 전기차 생
산이 중단되는 엄청난 리스크에 당면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 넷제로 목표를 2050년까지 안정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기업들은 배터리 광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https://ecobat.com/2024/02/volkswagen-group-uk-joins-forces-with-ecobat-to-recycle-electric-vehicle-batteries/
https://theevreport.com/nissan-and-altilium-launch-ev-battery-recycling-project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truck-bus-maker-iveco-partners-with-basf-battery-recycling-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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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달의 핫이슈

대미 통상무역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리스크 커지나

국내 수출대기업의 2024년 대외 리스크 점검 1순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
제 스승’으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6월에 쓴 책 ‘공짜 무
역은 없다(No Trade is Free)’가 아직 원서 번역도 안 됐음에도 국내 서점가에서 속속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트럼프 2
기 재집권 현실화 시나리오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관세나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 워싱턴에 사무실을 설립하거나 대
외무역통상을 강화하는 흐름에 대해 닛케이가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반도체 장비생산업체인 도쿄일렉트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소니, 산토리 등이 미 워싱턴에 사무실을 열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에서 지난해 8월 신설한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사업부로 격상하고, 2월말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 전 주미대사인 성 김 
고문, 청와대 외신대변인 출신의 김동조 상무 등 최근 2~3년 사이 현대차는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Key Takeaways

- SK배터리 아메리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서 사업 중인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집단소송 혹은 벌금, 
노조 리스크에 처한 사건이 나오고 있다. 

- 퍼스트에너지는 석탄발전소의 교체시기로 인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기한다고 밝혀, 넷제로 중간 
목표에 대한 포기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 강력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은 농민 반발을 포함, 사회적 불안이 이곳저곳에서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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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대기업의 2024년 대외 리스크 점검 1순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일 것이다. 사진은 미 백악관 모습. 

그 이유는 바로, 해외 사업장의 다양한 규제 리스크가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SK온의 미국 현지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
카(SK Battery America)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으로부터 7만5449달러(약 1억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
다고 지난 1월 로이터가 보도했다.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6건의 중대 위반사항, 1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는
데, 이유는 공장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니켈과 기타 금속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건은 이미 몇달 전인 지난해 10월 제너럴모터스(GM)과 LG엔솔의 합작회사인 ‘얼티엄 셀즈(Ultium Cells)’에서 벌어
졌다.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27만달러(약 3조6000만원)를 부과받은 
것이다. 이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 및 비상대응 절차 교육 미실시, 개인보호장비 사용기준 
미준수 등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2~3년 사이 국내 수출대기업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로이터는 현
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협력업체의 아동노동 법규 위반 의혹을 파헤친 공로로, ‘조지 폴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로이
터 통신은 2022년 7월부터 앨라배마주 경찰 및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 전현직 직원들을 인터뷰, 10대 미성년
자가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불법으로 일했음을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8개월 가량 보도와 정부 규제, 조사 등이 이어졌으며, 
현대차는 결국 72% 지분을 보유했던 자회사 2곳의 지분을 매각했다. 향후 로이터 통신은 국내 기업의 비슷한 사항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 미국공장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전미자동차노조(UWA)가 2월 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전미자동차노조의 확대 전략과 일치하는데, 최근 “2026년까지 미국 내 비노조 자동차 및 EV 배터리공장 노동자 조직
에 4000만달러(약 53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내연기관차 3사와 함께 유례없는 파업을 벌여 성공한 
UAW는 내연기관차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까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며, 최근 테슬라, 도요타, 혼다, 현대차 등 14곳 비노조 
자동차 노조원이 가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업전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까지 조직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UWA의 전략이 불안정한 일자리 및 고용 재조정에 
놓인 자동차 노조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향후 노조 리스크 대응이 중요해질 이슈일 수밖에 없다.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8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8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97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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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넷제로 중간목표 포기 선언 이어지나?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뉴스인데, 미국 퍼스트에너지(First Energy)는 “석탄 발전소를 제때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지킬 수 없다”고 2월 10일(현지시각) 밝혔다. 퍼스트에너지는 미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1997년 설립된 전력회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전력회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압력에 대응해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퍼스트에너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장기목표를 세웠으나, 문제는 2030년 중간목표였다. 브라이언 티어니(Brian Tierney) 퍼스
트에너지 CEO는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자원 적정성 문제를 포함해,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도전과제를 
발견했다”며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있는 프트마틴 & 해리슨 석탄발전소가 2035년과 2030년에 폐쇄될 예정이기에 2030년까
지의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즉 두 곳의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
이 더 높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은 퍼스트에너지 한 곳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미 유틸리티기업인 듀크에너지(Duke Energy) 또한 노스캐롤라
이나 규제 당국에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탄소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2030년 시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이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이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
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것과도 일치한다. 

넷제로 목표를 조정하거나 이행시기를 뒤로 늦추는 기업도 생겨났다. 아마존의 경우,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전체 출하량의 
50%에 대해 탄소중립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고, 2040년까지 목표를 조용히 연장했다.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아마존이 
지난해 8월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120여곳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지
적하기도 했다. 해외 언론에서는 아마존의 조용한 넷제로 목표 후퇴를 비판하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정반대의 흐름도 있다. 독일의 보험사 알리안츠그룹은 기업의 넷제로 현황과 전환 경로를 추적하는 디지털 대시보드를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넷제로 추적도구인 ‘SAMEpath’는 지역별 지도를 통해 여러 국가의 넷제로 현황 및 경로를 비교
해볼 수 있다. 
넷제로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도 등장했다. 영국 기후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이 발표한 ‘넷제로 그린워싱’에 관한 
보고서다. 포춘 2000대 기업 중 293곳에 대한 넷제로 성과를 트래킹한 것으로, 이들 기업 중에서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한 곳
은 총 15곳뿐이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한 곳은 총 15곳. 여기에는 애플, 이베르드롤라, 에넬, 오스테드, 소프트뱅크 그룹, 
제너럴 밀스, 다농, H&M,  글랙소스미스클라인 등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부합’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
됐으며, LG화학이 C+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포스코(D+), 현대차(D+), 롯데화학(D+), 한전(D+), 현
대제철(D+),삼성물산(D), SK하이닉스(D+), (주)SK(D) 등의 평가를 받았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09/firstenergy-scraps-2030-climate-goal-in-rare-embrace-of-coal?srnd=gree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09/firstenergy-scraps-2030-climate-goal-in-rare-embrace-of-coal?srnd=green
https://starw1.ncuc.gov/NCUC/ViewFile.aspx?Id=bfb12788-90ea-4352-97d6-3f3a7134b5ad
https://www.sierraclub.org/sierra/utilities-net-zero-2050-pledge-dirty-truth-doing-little-to-achieve-goal
https://www.sierraclub.org/sierra/utilities-net-zero-2050-pledge-dirty-truth-doing-little-to-achieve-goal
https://www.fastcompany.com/90902541/amazon-quietly-ditched-its-plan-to-make-half-of-all-shipments-carbon-neutral-by-2030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5
http://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5
https://influencemap.org/briefing/The-State-of-Net-Zero-Greenwash-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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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규제 맞선 농민들, 화석연료 보조금 항의하는 기후단체...글로벌, 기후 이슈로 몸살  

기후 이슈는 2월 미국과 유럽연합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농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규제에 맞선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
위로 도로 곳곳이 점거되고, 반면 한쪽에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에 항의하는 기후 환경단체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등장한 농민시위 모습/ FT 화면 캡처

FT, 블룸버그를 비롯해 외신에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EU 도심을 가득채우거나 화염병에 불탄 시위장면 등이 연일 등
장하고 있다. 6일 발표한 EU 집행위원회의 2040 기후 중간목표 선언에서,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
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는데, 당초 목표에서 농업 분야의 이행 목표가 빠졌다. 
하지만 아직 국지전은 계속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덴마크는 국가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부에게 탄소세를 도입
해야 한다고 정부 자문단이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톤당 최대 750크로네(109달러, 약 14만원)만큼의 탄소
세를 농산물에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농업 부문 배출량이 가장 큰 나라 중 한 곳이다. 이를 통해 단
계적으로 배출량 감소가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240~320만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6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반대 현상도 나타난다. 네덜란드에서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항의하는 환경단체가 의회 및 정부 부처에 가까
운 헤이그 주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시위에 가담한 1000여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환경단체
는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다. 이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회는 2022
년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
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21/denmark-told-to-put-carbon-tax-on-farmers-to-reach-climate-goal?srnd=gree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2-21/denmark-told-to-put-carbon-tax-on-farmers-to-reach-climate-goal?srnd=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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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Comment 

우리말로는 모두 리스크로 쓰이지만, 사실 리스크는 ‘해저드(Hazard, 일정 수준의 위협적인 상황으로, 대처에 따라 잠복
하거나 소멸)’, ‘리스크(Risk,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서, 해저드와 개연성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리스크로 발전)’, ‘재
난(Crisis,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정세의 급변이나 중대단계)’ 등으로 나뉜다. 
현지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벌금 사건 또한 몇 달 전 발생한 얼티엄 셀즈의 사건 
후속조치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동종업종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정부당
국의 대처를 모니터링, 미리 예방하는 사전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넷제로 중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가 등장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의 향후 대처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기후로 어수선한 글로벌의 모습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AI가 갖고 올 산업지형의 변화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기후 실업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나타날 지도 모를 일이
다. 산업 전환 못지 않게, ‘인력 전환’ ‘일자리 전환’ 등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